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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시 보도자료 그대로 받아 쓴 지역언론
‘요즈마그룹’ 검증에 책임 없을까?

지난 7월 6일, JTBC 뉴스룸은 <박형준 '1조원대 창업펀드 공약' MOU 요즈마그룹 추적>을 보도
했습니다. 지난 4월 부산시와 MOU를 맺은 요즈마그룹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.  

1조 2천억 창업펀드 조성은 박형준 시장의 주요 공약으로, 당선 직후 곧바로 MOU를 체결해 지
역신문 1면을 장식했습니다. 하지만 선거 당시부터 창업펀드 조성 파트너인 요즈마그룹에 대한 
의혹과 1조가 넘는 펀드 조성의 실효성이 꾸준히 제기되었고,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‘요즈마 그룹
의 실체를 밝혀주세요’라는 글이 게재되기도 했습니다.

이에 대해 지역언론은 부산시-요즈마그룹 MOU체결(4/13) 이후부터 Jtbc보도(7/6) 이전까지 ‘요
즈마그룹’에 대해 무엇을 검증했을까요? 

<그림 1> 부산시-요즈마 펀드 MOU체결 보도(부산일보, 4/14, 1면)

<그림 2> 부산시-요즈마 펀드 MOU체결 보도(국제신문, 4/14, 3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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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형준 시장 취임 엿새 만인 4월 13일, 부산시는 요즈마그룹과 투자업무협약을 체결 했고 지역
언론도 이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. 

부산일보 <박형준 1호 공약, 1조 2000억 펀드 속도 낸다>(4/13, 1면), 국제신문 <부산 1조 2000
억 펀드 조성 시동...아시아 창업 플랫폼 허브로 만든다>에서 요즈마그룹을 ‘연간 운용액이 약 4
조 원에 이르는 세계적인 벤처캐피털’이라고 소개했습니다. 방송 3사도 단신으로 글로벌투자 플
랫폼 구축으로 부산시의 창업생태계에 활력을 줄 것이라는 부산시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전달했
습니다.

이후, 부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제기된 요즈마그룹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도 ‘여당 시의원 vs 야
당 시장’의 구도에만 주목하여 전하는데 그쳤습니다. 그나마 부산일보의 <박형준 ‘1조 2000억 펀
드’ 열쇠 쥔 요즈마그룹 운용능력 논란>(4/19, 6면), <요즈마그룹, 부산특화형 글로벌펀드 운용 
불참>(4/23, 13면)와 국제신문의 <시장님 ‘1조 원대 창업펀드’ 실현 가능한가요>(4/21, 12면)를 
통해 일각에서 요즈마그룹의 운용능력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고, 목표액수도 커 회의적 시각이 많
다고 전했습니다. 또 요즈마그룹코리아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요즈마그룹은 부산시의 창업펀드 
운용 주체가 아니라고 짚었습니다. 

하지만 이들 기사에서도 요즈마그룹에 대한 정보는 부산시의 보도자료와 요즈마의 취재원에 기
반하고 있어, 창업펀드 조성의 필요성과 의미, 요즈마그룹의 적절성, 협약 이후 진행과정 등에 
대한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. 

매체 제목

국제신문
부산 1조2000억 펀드 조성 시동…아시아 창업 플랫폼 허브도 만든다(4/14)
[경제 포커스] 시장님 ‘1조 원대 창업펀드’ 실현 가능한가요(4/21)
박 시장 시정질문 데뷔무대…여당과 요즈마 실체 놓고 공방(5/4)

부산일보

‘박형준 1호 공약’ 1조 2000억 펀드 ‘급물살’(4/13, 1면)
박형준 1호 공약 '1조 2000억 창업펀드' 속도 낸다(4/13, 온라인)
박형준 ‘1조 2000억 펀드’ 열쇠 쥔 요즈마그룹 운용능력 논란(4/19)
요즈마그룹, 부산특화형 글로벌펀드 운용 불참(4/23)
요즈마는 유령 회사? 실체 싸고 정면 충돌(7/9)

KBS부산 부산시-요즈마그룹 협약…“창업생태계 활력”(4/13, 단신)
요즈마 펀드 관련 부산시-시민단체 공방 가열 (7/8, 단신)

부산MBC
부산시, 요즈마그룹과 혁신기업 투자플랫폼 구축(4/13, 단신)
시민단체 "부산시, 요즈마 그룹 협약 공개하라"(4/27, 단신)
1조 2천억 요즈마 펀드? "공동 투자 않겠다"( 7/8, 윤파란)

KNN
부산시, 요즈마그룹과 글로벌투자 플랫폼 구축(4/13, 단신)
박형준, 시의회 신고식 ‘요즈마그룹 공방’(5/3)
"불법사찰·요즈마 펀드 관련 박형준 사퇴해야" (7/8, 단신)

<표 1> 박형준 부산시장 취임 이후, ‘요즈마그룹’ 관련 지역언론 보도 

* 는 JTBC 보도 이후 지역언론 보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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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TBC의 요즈마그룹 실체 추적 보도 후, 요즈마그룹코리아는 반박기사를 냈고 지역시민사회에서
는 박형준 사퇴를 요구하는 등 반향이 일었습니다. 이에 대해 지역언론은 어떻게 보도했을까요? 

부산일보는 <요즈마는 유령 회사? 실체 싸고 정면 충돌>(7/9, 5면)에서 부산지역 시민단체의 요
즈마그룹 실체 해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부산시와 요즈마 측의 반박 내용을 함께 전했습니다. 
부산시가 박형준 시장의 취임과 동시에 요즈마와 MOU까지 체결했지만, 후보 시절 강조했던 것
과 달리 요즈마그룹이 부산의 창업 펀드 조성에 얼마나 역할을 해 줄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라 ‘선
거용’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. 

부산MBC는 <1조 2천억 요즈마 펀드? "공동 투자 않겠다">(7/8)에서 지난 3월 26일 있었던 후보
자토론회 장면을 보여주며 박형준 시장이 ‘요즈마그룹이 300억짜리 펀드를 성공시킨 노하우로 
부산에 펀드를 조성하겠다’고 한 발언을 상기했습니다. 해당 보도는 박형준 시장이 후보자시절 
한 발언과 최근 부산시가 낸 입장 사이의 차이를 강조했습니다.

KBS부산과 KNN은 단신으로 부산시와 시민단체가 ‘요즈마펀드’를 둘러싼 공방을 하고 있다며 시
민단체의 기자회견 소식과 부산시 측의 반박 입장을 짧게 전달했습니다. 박형준 시장이 선거 시
기에는 부산시도 펀드 조성에 참여한다고 했다가 이번 입장문에서는 부산시 예산 투입은 없다며 
말 바꾼 것에 대한 지적은 없었습니다. 국제신문은 JTBC 보도 이후, 요즈마 관련 보도는 없었습
니다.

후보 시절의 공약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당선되어 시행하면 제기되는 의혹을 반
드시 짚어보고 검증해야 합니다. ‘글로벌 창업 플랫폼’ 활성화의 주요 주체가 될 수 있었던 ‘글로
벌 기업’에 대한 검증 없이 부산시가 내세운 성과에만 주목했던 지역언론은 과연 아무런 책임이 
없는 걸까요?

‘요즈마그룹’에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공방프레임으로 전달하지만 말고, 언론도 검증의 과정을 거
쳐 제대로 된 시정감시 역할을 담당하길 바랍니다.

  
<끝>


